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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마당 I

02 여성유권지의 힘으로 정치틀 확 바꾸어 내려면

여 성 정 책 해 설

04 16대 총선 여성정책 요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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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성 연 합 소식

회 원 단체 소식

활 동 일 지

행 사안내

회원단체연락처 / 회원단체부설기관연락처

여성운동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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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에 대한 차벌적 빈곤과 모든 폭력을 거부한다

퍼블릭 엑세스 프로그램T 의 내용 뜻 사려

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며 / 2000년 총선시민연대

새천년을 향한 여성선언

부패정치인 달흔 지역감정 추방을 위한 2000년 여성유권자 선언

2000년 4 13 16대 총선을 맞이하여 여성유권자들이 국민에게 드리는 다섯가지 약속

민주국민당. 새천년민주당. 자유민주연합.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입장

28 행동하는 유권자만이 희망의 정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

29 비례대표 30% 여성할당 위반 정당을 규탄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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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유권지의 힘으로 정치를 확 비꾸어 내려면

최신혜수 l 여성연합 공동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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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권자 혁명’ 이 이루어지느냐, 아니면 실패하느냐의

실험은 그 성공여부에 따라 앞으로 정치개혁이 가능할

것인기가 결정된다. 유권자들의 깨어 있는 한 표 한 표

가 올바르게 행사되어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낙선대

상자를 떨어뜨릴 경우 이는 우리의 혼탁한 정치판을

일거에 청소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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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 우리는 전국의 3천3백50만 유권자들을 대상

지 으로 히는,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실험을 앞두고 있

다. 아마 이렇게 모집단이 큰 실험은 별로 없을

것 이 다.

A유권자 혁명’ 이 이루어지느냐, 아니면 실패하느냐의

실험이다. 그 성공여부에 따라 앞으로 정치개혁이 기능

할 것인기카 결정된다. 유권자들의 깨어 있는 한 표 한 표

가 올비르게 행사되어 총선시민연대가 발표한 닉선대상

지를 떨어뜨릴 경우 이는 우리의 혼틱한 정치판을 일거

에 청소히는 전기를 마련히케 될 것이다. 4유권자 혁명,

이 성공히편 앞으로 정치인들, 정치지망생들은 부정 . 비

리 , 선거법 위반, 반민주 . 반인권적 행태는 꿈도 꾸지 못

하케 될 것이다. 아니 꿈은 꾸어볼 수 있지만 감히 실행을

못히케 될 것이다. 또한 지역감정에 편승히커나 이를 부

채질하여 좁은 국토를 갈래갈래 찢어놓는 분열적 언행도

못하케 될 것이다.

그리고 사생활도 깨끗하케 유지히케 될 것이다. 뿐만

아니라 우리의 이 쾌거는 전 세계에 널리 선전되어 국위

를 선양히고, 총선시민연대의 최열, 빅원순, 지은희 대표

등은 우리의 사례를 배우려는 디른 니라 시민운동계로

부터 깅연요청과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힐지도 모른

다.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? 그야 뻔히지 않겠는기?

▶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유귄자의 수준

그러면 그렇지 , 역시 우리 국민은 한참 멀었어’ 히는

지키비하와 자포지키의 심리가 전국을 횝쓸 것이고, 이

기운데 그래도 바르게 의정활동을 하려는 소수 정치인

들은 설 띵을 잃게 될 것이다. 정치개혁은 10년 후퇴하

고, 우리는 또 다시 4류 정치의 그 신물니는 뉴스를 계

속 접해야만 히는 비극적 운명에 처하케 될 것이다.


